
P V C타포린, 수요침체로 "돌변"
9 6년 시장규모 3 2 0억원으로 축소 … 천막용·산업용 부진

국내 P V C타포린 시장이 9 5년까지 호황을 보인 것과 달리 9 6년들어 20% 가량 감소하는 추세로 반

전되는 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. 

이는 9 4년부터 2년동안 건설경기 호조에 따른 내수증가와 더불어 수출량 확대로 매년 1 0 %이상 성

장세를 유지했으나 9 6년들어 건설경기 퇴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 

이처럼 P V C타포린 시장이 침체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줄곧 선두를 지켜온 진양을 제치고

P V C레진을 생산, 원가면에서 우위에 있는 L G화학이 선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국내 P V C타포린 시장은 9 4년 3 6 0억원에서 9 5년에는 11% 증가한 4 0 0억원 규모

로 확대되었으나, 96년 3 2 0억원으로 급전직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

즉, 95년까지 국내 P V C타포린 월 수요량은 2 5 0만m에 이르렀으나 9 6년들어서는 2 0 0만m대로 줄어든

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와같이 P V C타포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P V C타포린 수요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

막용이 무늬강판, 철판 등으로 점차 대체되면서 전년대비 20% 감소, 수요를 리드하지 못하고 있기

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 

또 전체수요의 3 0 %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가운데 휘장막 수요는 2∼3년전부터 이미 PE mesh로

전환되고 있고 야적덮개 수요 또한 재질이 우수한데 반해 고중량·고가의 한계를 극복치 못한 채

P E타포린으로 대체되는 등 시장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른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 

이밖에 L G화학, 한국타포린, 한화포리머, 선경, 경인, 코오롱상사등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간판용 소

재 프렉스를 생산·시판하고 있으나 기대했던 만큼 수요량이 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

있다. 

국내 P V C타포린 시장을 리드해왔던 진양이 특수용 등 고부가가치제품 용도개발에 다소 소극적인

것도 수요둔화 때문으로 알려졌다. 

국내시장 부진과 함께 9 5년까지 활발했던 미국, 유럽, 일본, 남미 등의 광폭( 6 0인치·7 2인치) 수출도

9 6년부터는 타이, 대만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국내 P V C타포린 시장점유현황을 보면, 94년 점유율이 3 3 %에 이르렀던 진양이 월 3 0만m를 내수판

매, 15%로 하락한 가운데 9 3년 시장에 뛰어든 L G화학이 9 4년 1 3 . 7 %에서 9 6년현재 월 5 0만m, 25%

점유율로 대폭 확대, 진양을 추월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특히, LG화학은 P V C레진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경쟁기업에 비해 원가측면에서의 우위를 발판삼아,

진양 대리점을 집중 공략하는 등 백마진 환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9 4년 16% 시장을 점유, LG화학을 앞질렀던 코오롱상사는 10% 미만으로 추락했고, 94년 4 . 3 %를 차

지했던 경인은 시장을 상당량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. 

국내P V C타포린 수요구성비( 1 9 9 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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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밖에 국내 P V C타포린 시장은 한화포리머 10%, 한국타포린 10%, 상원화성 8%, 코오롱상사 7 % ,

기타(경인·지산·삼경·현대타포린·신우) 25% 등으로나타났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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